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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역 해설사와 지역활동가 역량 강화 위한 

‘DMZ 일원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생물다양성과 생태 가치의 중요성 인식 확산

  - 접경지역에서 활동 중인 해설사 등의 생태분야 역량 강화

  -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이론 및 현장실습 등 프로그램 진행

경기도는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4회에 걸쳐 파주시, 연천군 비무장

지대(DMZ) 일원에서 활동 중인 접경지역 해설사·지역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접경지역 관광객들에게 해당 지역 관광자원의 

역사·안보·문화·생태 등 다양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해

설사와 지역활동가들의 생태분야 해설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생태 전문가의 강의와 파주의 장산전망대, 덕진산성, 

연천의 재인폭포 등 주요지점에서 생물다양성 조사 현장실습을 통해 비무장

지대(DMZ) 일원 생물다양성, 생태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했다. 오는 10월에는 김포, 고양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DMZ 일원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올해는 DMZ 접경지역의 문화관광·지질공원 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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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와 마을공동체 등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생태분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DMZ 일원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무장

지대(DMZ) 일원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더 많은 도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